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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술 안 취한 남자]
매일 만취가 되어 집에 오는 남자가 있었다. 하루

는 새벽에 집에 들어오다가 계단에 굴러 얼굴에 

여기저기 상처가 났다. 

아무리 취했어도 치료는 해야겠다고 생각한 남

자는 욕실에 가서 소독을 하고 반창고를 붙였다. 

다음날 남편을 본 부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

했다.

“또 술 마셨네. 내가 못 살아, 정말!” 

남편이 아무일 없었다는 듯 말했다. 

“나 어제는 안 취했어! 멀쩡했다고!”

그러자 부인은 목소리를 높여 앙칼지게 말했다.

“안 취하고 멀쩡한 사람이 욕실 거울에 반창고

를 덕지덕지 붙여 놔요?”

[억울한 처방]
철수가 급히 차를 세우고서 약국에 뛰어들어가 

말했다.

“딸꾹질 멎는 약 좀 주세요.”

“예, 잠시만요!”

그러면서 약사는 약을 찾는 척 하더니 갑자기 철

수의 뺨을 철썩 후려쳤다.

그리고 히죽거리며 말했다. 

“어때요? 딸꾹질 멎었죠? 아~주 직빵이어요, 이

게~!”

그러자 철수는 황당한 표정으로 얼얼해진 뺨을 

어루만지며 약사에게 대꾸했다.

“저 아니거덩요~. 우리 마누라거덩요!”

[남편의 휴식]
밤낮으로 몸을 혹사당한 남편이 부인과 함께 병

원을 찾았다.

의사 : 남편분은 휴식을 많이 취하셔야 합니다. 

수면제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.

부인: 수면제를 언제 복용하게 할까요? 

의사: 그건 남편이 아니라 부인께서 복용하셔야 

합니다. 

[혼전 성관계란?]
유명 연예인의 혼전 성관계가 신문에 크게 기사

화됐다.

이 기사를 본 각계의 의견은 직업군에 따라 다

양했다.

교통경찰 : 속도위반이군. 딱지 감이야.

산부인과 의사 : 고객이 한 명 더 늘었군.

정치인 : 사전 선거운동이야. 

산악인 : 미지의 산에 사전 답사를 했군.  

세일즈맨 : 샘플이 필요했던 모양이지?  

법무사 : 일찍이 가등기를 해 두었는데.  

차표 창구 직원 : 일찌감치 예매를 했군요.  

[사진의 용도]
남자가 살다가  너무 힘들 때면 지갑에 있는 아내 

사진을 꺼내본다. 

‘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

디 있겠냐.’ 

여자가 살다가 너무 힘들 때면 지갑에 있는 남편 

사진을 꺼내본다. 

‘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게 

뭐 있나?’ 

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통해 힘을 얻는다.

[수수께끼 몇 개]
● 일년 내내 언제나 말다툼을 하는 곳은?

- 경마장

● 못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잘 살 수 있는 곳은?

- 철물점

● 고양이 가면을 쓰고 놀 때는“야옹”하고 소리

를 내고, 

강아지 가면을 쓰고 놀 때는“멍멍”하고 소리를 

낸다． 

그렇다면 오징어 가면을 쓸 때는 무슨 소리를 낼

까? 

- 함 사세요!


